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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100대생활업종이란소매, 음식및숙박업, 서비스업종중우리생활과밀접한품목(용역)을판매·취급하는업종

전북 100대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90,106명으로, 전년대비 4.8% 증가

•한식전문점(444개), 커피음료점(380개), 피부관리업(188개)  순으로증가, 옷가게(63개), 간이주점(51개) , 구내식당(49개) 순으로감소

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통신판매업(1,731개↑),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호프전문점(206개↓) 

• ’21년5월기준전라북도100대생활업종 중상위10개업종이전체의51%를차지하며, 한식전문점(16.85%), 통신판매점(8.2%), 미용실(4.5%) 순

•전주, 군산, 익산, 완주, 장수, 부안지역은‘통신판매업’, ‘한
식전문점’, ‘커피음료점’ 이증가추세

• 남원, 무주, 진안, 순창, 고창은‘펜션·게스트하우스’가 증
가추세

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완주군(6.9%↑), 
주요관광지역은 ‘펜션·게스트하우스’가

비교적 크게 증가

자료 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, ’21.5월 기준

(증가 10대 순위) (감소 10대 순위)


